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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탄올 거래규모 폭증추세
2015년까지 6배 정도 확대 전망 … 브라질․아프리카 흑자로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탄올(Ethanol)의 세계 거래량이 2015년까지 현재보다 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브라질 언론이 보도했다.

전 세계적인 에탄올 수요 증가세로 2015년경이 되면 에탄올의 국제 거래량이 현재보다 6배 정도로 늘어나

고,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연간 5억리터의 에탄올을 수입하고 있으나 2015년께에는 수입량이 30억리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에탄올 수요도 EU에 버금가는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의 EU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탄올 수

출량이 60억리터 수준으로 늘어나게 돼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 등 현재 에탄올 생산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2014년께는 

에탄올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에탄올을 비롯한 바이오 에너지의 세계 생산량은 2000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 

에너지의 1%를 차지했다. 

사탕수수와 옥수수, 식물성 지방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줄이고 농업부문에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특히, EU는 2010년까지 상용 자동차의 5.75%를 바이오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독일은 2007년까지 기존의 자동차 연료에 에탄올 2%와 바이오디젤 5%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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